 하루라도 빨리 모기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근래 기록적으로 낮은 주택모기지 이자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장만하였거나 주택을 마련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이자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주택모기지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갚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 자신에게 적합한 최선의 모기기 상품을 선택
우선 무엇보다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모기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서명하고 나면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는 변경하거나 빠져 나올 수 없는 이러한 모기지 상품에 서명하기 전에 다른 모기지 상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2. 최대한 다운페이먼트를 함
최대한 다운페이먼트를 한다는 것은 그 만큼 모기지에 대한 이자를 적게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기지를 계약할 때 가능한 최대한의 다운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일주일 또는 이주일 마다 모기지를 상환하는 방법을 선택
이주일 마다 모기지를 상환할 경우 일년에 12번을 내야 하는 매달 모기지를 상환하는 경우와는 달리 일년에 26번을 지불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830불씩 상환하는 대신에 이주일 마다 415불을 상환하게 되면 전체 상환기간(amortization period) 동안 약 27,000 불 정도를 절약할 수 있고 상환기간을 4.5년 정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4. 여유가 있을 때 적은 금액이라도 추가로 상환
매월 상환 금액을 추가로 몇 달러만 더 내어도 융자 원금(principal)을 빨리 줄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 매달 내는 모기지 상환 금액 보다 10-15% 정도를 더 지불하게 되면 전체 상환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매월 830불씩 지불하던 것을 1,000불로 늘리게 되면 이자로 지불되는 금액을 약 48,000불 정도 줄일 수 있고 상황기간을 8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5. 매년 여유가 생기면 목돈을 사용해서 추가로 상환
모기지 조건을 확인해서 매년 페널티없이 추가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여유 돈이 생겼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추가로 원금을 상환합니다.
6. 모기지를 재 계약할 때 가능한 한 많은 원금을 상환
대부분의 모기지는 재 계약할 때 제한 없이 원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고정금리 조건의 모기지를 사용할 경우 재 계약 때 마다 10,000불씩 원금을 갚아나가게 되면 전체 상환 기간에 걸쳐서 37,481불 정도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7. 항상 모기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한번 모기지를 계약하고 나면 정기적으로 모기지를 지불하는 때와 재계약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기지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현 이자율을 확인하고 보다 좋은 상품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모기지를 계약할 때는 낮은 변동금리로 계약을 하였다가 이 후에 좋은 조건의 장기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New Home Guide/July 15-29, 2011호의 “Take the steps to prepare for Higher Rates and Tougher Borrowing Regulations” 기사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